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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환경에 맞는 노동조합 활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KT노동조합은 주주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외이사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합원들로부터 주권 위임을 받아 사외이사 추천을 위한 주주제안과 집중투표제 청구를 위안 요건을 갖추었다. 이는 경험이 많지 않는 국내에서 소유를 통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라는 매우 이례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으며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종사원의 주인의식이나 주주의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경영진이나 대주주들은 우리사주제도를 경영권방어의 차원에서 활용할 뿐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KT노동조합과 대안연대는 새로운 노동조합 활동의 한 방안으로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경영참가와 노사관계 개선의 길을 찾고자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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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Ellerman박사는 사회주의체제 이후의 경영진과 노동자의 기업인수 증진, 미국에 몬드라곤식 협동조합 구조 도입, 미국식 우리사주조합의 도입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구소련, 중국과 동유럽 국가에서 노동자 소유에 관한 강의를 함.




















<공청회>








◆ 주제발표1 : 신범철교수(경기대) / 이광택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


◆ 주제발표2 : Dr. David Ellerman의 “Rethinking ESOP in Korea


◆ 패널토의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양진석 전문위원(경총) / 우리사주조합연합 /


김용구 원장(한국미래경영연구소) / 황준용 (브릿지증권) / CTWU(대만 중화통신노동조합) / 


최영기(한국노동연구원) / KOPEC / KT노동조합 





- 주  최 : 대안연대회의


- 일  시 : 2004년 2월 23일(월)  09:00 ~ 18:00


- 장  소 :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세미나실


- 연락처 : 최정식 011-728-5826 / 조형일 016-779-5495











